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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싱가포르＞일본＞한국…임금은  한국＞

싱가포르＞일본  
2014-12-04 17:32:59 입력 

 

2012 년 기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 개 시중은행 1 인당 생산성은 평균 

8310만원인 데 비해 평균 연봉은 7818만원이었다. 순익 94.1%가 직원 급여로 지출된 

것이다. 신규 채용이 줄면서 40대 이상 행원 비율이 46.3%에 이른다는 점은 은행에 

고액 연봉자가 많은 이유로 꼽힌다. 또한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어 임금 체계를 

비탄력적으로 운영해온 탓도 있다.  

 

이처럼 ‘호봉제’를 방어막으로 삼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인 노조는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를 더 크게 만든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후진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은 낮으면서 임금 수준은 가장 높아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시간당 생산성은 싱가포르 42달러, 홍콩 40.4달러, 일본 36.6달러에 

이어 한국은 26.5달러로 꼴찌였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임금은 우리나라가 2903 달러로 

싱가포르(2616달러) 일본(2522달러) 홍콩(1545달러) 등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행한 ‘노동시장 이원화 관련 보고서’ 역시 한국 노동생산성은 

2 만 2484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4 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만 9051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 경쟁력은 하락 추세다. 우리나라 시간당 임금은 223.5로 

대만(143.3) 일본(134.4) 미국(146.3)보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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